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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rends in Articl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Bibliometric and Citation Analysis

Yejin L. Hutchison, M.D., Hyun Min Cha, M.D., Jae Hoon Oh, M.D., Ph.D.,
Hyung Goo Kang, M.D., Tae Ho Lim, M.D., Ph.D., Yoon Je Lee, M.D.1,

Bo Seung Kang, M.D.1, Chang Sun Kim, M.D., Ph.D.1, Hyuk Joong Choi, M.D., Ph.D.1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Seoul,
1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Guri, Korea

Purpose: We performed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Traumatology
(JKST) by Bibliometrics to know the trends of articles.

Methods: We reviewed articles in the JKST retrospectively through 1988 to 2014. Articles were classified into original
articles, case reports, review articles, and also it is further classified as topics and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Department of Medicine of corresponding author. Original article was classified 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studies. 

Results: 753 studies and average of 27.9 studies per year were posted on JKST. 576 original articles (76.5%) were
posted. Retrospective studies around 449 studies (78%) were posted and there were about 35 descript studies and 541
analytic studies. The most common themes were related to abdominal trauma, 144 pieces, 95 pieces following damage
to the chest and the 84 pieces of special order of trauma. Emergency department had the highest case whereas general
surgery came to the second place.

Conclusion: Recently, there has been reduced proportion of original article in JKST. It was not possible to evaluate
the Korea Citation index journals due to the fact that it does not correspond to listed register Journal of National
Foundation of Korea. There will be the need for the effort to improve the maintenance of the posted article number, as
well as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the posted articles. [ J Trauma Inj 2015; 28: 182-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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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계량서지학적 분석(Bibliometric analysis)이란, 수학 및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문헌들의 내용을 정량화함으로써 학

술 문헌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말한다.(1) 여러 학술지

들은 이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편찬한 문헌들의 내용을 정량

화하여 연구 분야의 추세를 살펴보고, 학문적 발전과 학회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한 학술지의 연구 발전의 정

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편찬하는 논문의 개수 및 종류와 같

은 정량적 분석 외에도 얼마나 인용이 되고, 다른 학술지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질적인

분석도 중요하다.(2) 최근에는 한국연구재단이 한국학술지

인용 색인(Korea Citration Index, KCI)을 통해 학술지들

에 대한 정보와 인용분석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

슷한 영역의 다른 학술지와 비교하여 연구 성과와 경향을 가

늠할 수 있다.(3,4)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외상환자의 수는 104,505명으로 전체응급실 내

원 환자 중 2.1%, 전체 3대 중증응급환자 중 46.9%를 차지

하였다.(5) 또한 주요사망 원인별 사망률 비교상 외상과 관련

된 사망률은 10만명당 61.3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3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으며, 특히 30대 이하에서는 가장 높은

사망의 원인이었다.(5) 1985년 설립된 대한외상학회(The

Korean Society of Traumatology)는 늘어나는 외상환자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외상환자 발생에 대한 예방, 진단과 치

료의 질에 대한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6,7) 2010년부터는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외상외과 세부전문의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총 201명의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배출

하고, 15개 외상센터를 건립하여 외상 환자의 의료체계 개선

과 임상적 발전에 정진하고 있다.(6) 이와 더불어 대한외상학

회는 외상과 손상의학의 학문적 발전 및 전파를 위하여 공식

학술지로 1988년부터 대한외상학회지(Journal of Trauma

and Injury, ISSN 1738-8767)를 발행하고 있다.(6)

현재까지 대한외상학회지에 게재된 문헌들에 대하여 정량

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시도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저자들

은 대한외상학회지에 게재된 문헌들의 특성과 경향을 양적으

로 분석하고,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KCI)의 피인용 지수를 포

함한 질적인 분석을 통해 타 학술지와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II. 대상 및 방법

1. 대상

이 연구는 1988년부터 2014년까지 발행한 대한외상학회

지에 게제된 문헌 중에서 원저와 증례보고, 종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워크샵 및 심포지움 관련 기고는 제외하였다. 문

헌은 대학외상학회 홈페이지(http://www.trauma.or.kr)

의 학회간행물 검색,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홈페이지

(http://library.hanyang.ac.kr) 및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정보관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피

인용 분석은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 홈페이지(http://www.

kci.go.kr)를 검색하였다.

2. 방법

문헌은 먼저 양적인 분석을 위해 원저, 증례보고, 종설의 3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각 문헌의 연구방법, 주제, 저자

관련 정보를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에 의한 분류는 원저에 해

당하는 문헌들만 시행하였으며,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에

서 명시한 연구방법론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8)

첫 번째, 문헌들은 전향적 연구(prospective study)와 후

향적 연구(retrospective study)로 분류하였고, 이후 연구

설계에 따라 기술 연구(descriptive study)와 분석 연구

(analytic study)로 나누었다. 분석연구는 관찰 연구

(Observational study), 실험 연구(Experimental study),

메타분석 연구(Meta-analysis study)로 분류했다. 이 중

관찰연구는 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 환자-대조

군 연구(Case-control study), 코호트 연구(Cohort study)

로 세분하였고, 실험연구는 무작위대조 연구(Randomized-

Control study), 비무작위대조 연구(Nonrandomized-

Control study)로 세분화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주제에 대한 분류 기준은 2005년 대한외상

학회에서 발행한 `외상학, 교과서의 목차제목에 따라 외상의

일반적 개론, 응급 검사, 두부 및 안면부 외상, 흉부 손상, 복

부 외상, 비뇨생식계 외상, 척추 및 척수 손상, 골반 및 사지

손상, 특수 외상, 외상처치술기 및 기타분야로 분류하였으

며, 기타 분야는 다시 교상 및 광견병, 임산부외상, 소아외

상, 고령자 외상, 화상 및 전기손상, 외상관련 심정지, 교통

사고, 익수 및 기타 분야로 세분화하였다.(9)

마지막으로 저자 관련 정보는 응급의학과(emergency

medicine), 흉부외과(thoracic surgery), 외과(general

surgery), 비뇨기과(urology), 신경외과(neurosurgery),

정형외과(orthopedic surgery), 성형외과(plastic

surgery), 외상센터(trauma center), 진단방사선과(diag-

nostic radiology) 및 기타(other)로 나누어 문헌당 저자 수

및 교신저자가 소속된 교실을 분류하였으며, 소속기관 수를

조사하였다.

문헌들에 대한 분류는 사전에 의학연구 방법론을 교육 받

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2인에 의해 합의 회의(consensus

conference) 후 판단하였으며, 2명의 검토자들의 분류 사이

에 이견이 있는 경우 연구 방법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류

를 결정하였다.



질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인용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인용

분석으로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과 Web of Science를 통합

한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와 즉시성 지수(Immediacy

Index)를 조사하였다. 또한, 주어진 학술지에 대하여 단순히

피인용 횟수에만 의존하는 영향력 지수와 달리 인용데이터

베이스 내의 모든 학술지에 대하여 중심적인 역할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심성 지수(SJR, SCI mago Journal & Country

Ranking)를 조사하였다. 이를 의약학 분야에서 대한외상학

회지가 속한 기타일반 분야 내 26개의 학술지 중 대한 의학

회에서 발행하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연

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행하는 Yonsei Medical

Journal, 그리고 저자들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대한응급

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Emergency Medicine), 대

한외과학회지(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 대한흉부외과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대한신경외과학

회지(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와 비교

를 하였다.

3. 자료 분석

취합된 자료는 스프레드시트 응용프로그램(Excel,

Microsoft, Redmond, WA, USA)으로 분석하였다. 연속형

자료는 Kol-mogorov-smirnov 검정을 통하여 정규성을

검정한 후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값과 사분위 범위로 기술

하였다. 범주형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이 연

구는 대한외상학회지에 게재된 문헌들의 학술지 특성과 경향

분석을 위해 기술 통계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I. 결 과

1988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외상학회지는 워크샵 및 심

포지움 관련 기고를 제외하고 총 753편의 문헌을 게재했다

(연 평균 27.9편). 그 중 원저가 576편(76.5%), 증례보고가

164편(21.8%), 종설이 13편(1.7%) 이었으며 매년 평균 21.3

편의 원저, 6.0편의 증례보고, 0.5편의 종설이 출판되었다.

전체 문헌 중 원저의 비율은 1988년 80.8%로 시작하여

2010년까지 1990년의 52.9%를 제외하고 매년 전체 개제 문

헌 중 80% 수준의 비율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 점

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48.8%를 차지하였다. 연

도별 자료는 Fig. 1에 기술하였다.

총 576편의 원저를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전향적

연구는 127편(22.0%), 후향적 연구는 449편(78.0%)의 비율

을 보였으며, 기술연구가 35편(6.1%), 분석연구가 541편

(93.9%)이었다. 분석연구 중 관찰 연구는 501편(87.0%)으로

단면 연구가 498편(86.5%), 환자-대조군 연구가 3편(0.5%)

이었다. 실험 연구는 40편(6.9%)으로 무작위 대조 연구가 37

편(6.4%), 비무작위 대조 연구가 3편(0.5%)이었다. 연도별 통

계는 Table 1에 기술하였다.

게재 문헌의 연구주제별 통계는 기타 분야를 제외하고 복

부 외상 관련 주제가 144편(1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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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Vol. 28, No. 3 -

Fig. 1. Classification of article type and proportion of original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annually from 1988
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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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편(12.6%), 특수 외상 84편(11.2%) 순서로 많은 부분을 차

지하였다. 특수 외상 분야의 세부 분류 결과는 소아 관련 주

제와 교통사고 관련 주제가 총 84편으로 특수 외상 관련 문

헌 중 각각 20편(23.8%)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주제와 연도

별 통계는 Table 2와 Fig. 2에 기술하였다.

저자 관련 정보 중 문헌들의 교신저자 소속별 분류는 응급

의학교실이 299편(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

과학교실이 235편(31.2), 흉부외과학교실이 51편(6.8%) 순

이었다. 연도별로 1988년부터 1999년까지는 외과학교실의

수가 가장 많았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응급의학과교실,

2010년부터는 응급의학교실과 흉부외과학교실이 주로 차지

하였다. 2009년부터는 외상센터 등 외상관련기관 문헌의 게

재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통계는

Table 3에 기술하였다.

전체 논문 753편의 평균저자 수는 4.74명이었으며, 관련

교실 수는 1.59개로 분류되었다.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 결과, 대한외

상학회지는 2009년 등재학술후보지에 선정되었으나, 2013

년 등재후보에 탈락되어 기타 학술지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

로 한국학술지인용지수에서 영향력 지수, 즉시성 지수 및 중

심성 지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중분류

의학 일반 분야에는 대한외상학회지를 포함하여 9종이 있으

며, 이 학술지들의 평균 영향력 지수는 0.3이었다. 같은 중분

류에 포함되어 있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와 Yonsei Medical Journal과 대한외상학회지에 주로 투

고를 하는 전문과목들의 대표 학술지인 대한외과학회지와 신

경외과학회지는 통합된 영향력 지수와 즉시성 지수 모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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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lassification of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by study topic in special trau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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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성장하였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회지와 대한흉부외과학

회지는 2011년 이후 지수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심성

지수 순서에서도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0.85)-Yonsei Medical Journal (0.50)- 대한외과학회지

(0.41)- 대한응급의학회지(0.40)- 대한흉부외과학회지

(0.39) 순이었다. 연도별 통계는 Table 4에 기술하였다.

IV. 고 찰

본 연구는 1988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외상학회지에 실

린 문헌들을 계량서지학적으로 양적 및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양적인 면에서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매년 변화가

심하나 1996년(전년도대비 149%), 2009년(전년도대비

216%), 2012년(전년도대비 169%)을 기준으로 문헌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외

상 환자 및 관련 사항들에 대한 관심의 증가 외 1995년의 대

구가스폭발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8년의 중증외

상센터 관련 정책 수립, 2011년의 아덴 만 여명 작전 및 석선

장 사건과 같은 사회적 관심을 끄는 대형 사건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증가한 문헌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증가된 투고 문헌 수의

유지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한 원저의 비율이 높은 학회지가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는

가정하에 게재된 문헌 중 원저의 비율로 분석을 시도한 결

과, 게재 문헌 중 원저의 비율은 1988년 발행 이후 2009년

까지 22년간 총 448편으로 전체 문헌 중 76.5%를 차지하였

고 매년 평균 81.7%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 이후 급격

한 감소를 보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28

편으로 전체 문헌 중 61.8%, 매년 평균 64.1%의 수치를 보

이며 2014년에는 게재 문헌 중 48.8%비율을 보였다. 이에

반비례하여 문헌 중 증례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이

후 증가하여 2014년에는 51.2%를 차지하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할 때, 이후 대한외상학회지의 발전을 위해서

는 전체 게재 문헌 수의 유지 및 원저 문헌의 게재 비율 증가

가 필수적으로 보인다.(10) 이미 대한외상학회에서는 2014

년부터 우수 논문 및 연재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선발 자격 중 대한외상학회지에 1편 이

상의 증레 혹은 원저 논문 발표가 필수 조건인 상태로 양질

의 문헌 투고를 독려하고 있으나, 시상 확대 및 연구 주제 공

모를 통한 연구비 지원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6)

의학문헌 중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에 기초한 문헌은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평가할 수

있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11,12) 이러한 근거들은 연구의 종류에 따라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무작위 대조 연구 혹은 메타 분석 연구

가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 수준을 가지며, 무작위 대조가 아

닌 연구나, 대조군이 없는 연구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근거

를 가진다.(13) 대한외상학회지의 경우 아직 메타 분석에 의

한 문헌은 게재된 적이 없는 상태이며, 관찰연구가 501편으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중에는 단면연구가 498

편으로 가장 많았다. 무작위 대조 연구의 경우 27년간 총 37

편이 게재되어 전체 문헌 중 약 0.5%를 차지하였다. 근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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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mpact factor and rank of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with other relevant journals.   

Journal Name
History of Journal Intergrated IF in KCI+WoS (IF)
(Launched Year) 2008 2009 2010 2011 2012

Journal of Trauma *KCI Failed
- - - - -and Injury (1988)

Journal of Korean KCI, �SCI, SCOPUS
0.45 (0.01) 0.57 (0.07) 0.61 (0.08) 1.15 (0.15) 1.54 (0.13)Medical Science (1986)

Yonsei Medical Journal
KC, SCI, SCOPUS

0.46 (0.01) 0.56 (0.02) 0.69 (0.06) 1.25 (0.09) 1.50 (0.08)(1960)
Journal of Korean KCI

0.11 (0.00) 0.18 (0.02) 0.34 (0.04) 0.17 (0.01) 0.21 (0.03)Emergency Medicine (1990)
Annals of surgical KCI, �SCIE -

0.05 (0.01)- 0.15 (0.02) 0.24 (0.06) 0.23 (0.05) 0.37 (0.06)Treatment and Research (1958)
The Korean Journal of

KCI, SCOPUSThoracic and
(1968)

0.09 (0.02) 0.11 (0.03) 0.15 (0.02) 0.05 (0.00) 0.04 (0.02)
Cardiovascular Surgery
Journal of Korean KCI, SCIE

0.09 (0.00) 0.15 (0.02) 0.44 (0.02) 0.67 (0.01) 0.68 (0.02)Neurosurgical Society (1972)

* KCI: Korea Citation Index
� SCI: Science Citation Index
� 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심의학에 근거하여 게재 논문들의 질적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상학, 2판`의 목차에 따라 시행한 문헌의 주제에 대한 분

석 결과는 총 144편(19.1%)으로 복부외상에 대한 내용이 가

장 많았으나 1997년 이후 전제 개제 문헌 중 그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게재 문헌의 교신저자 소속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대한외상학회지에 대한 외과 교실과 관

련된 문헌 개제가 줄면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판단된다. 복부

외상 다음으로는 흉부 손상(총 96편, 12.6%), 특수 외상(총

84편, 11.2%), 외상의 일반적 개론(총 75편, 9.9%)의 순이었

다. 이외 전반적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나 감소 추세를 보이

는 주제는 없었다.

교신저자 소속을 분류하여 분석한 각 교실별 게재 문헌의

비율은 전체 중 응급의학과가 총 299편(39.7%)으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외과학교실이 235편(31.2%), 흉부외과학

교실이 51편(6.8%) 순이었다. 응급의학교실의 경우 1990년

처음 대한외상학회지에 게재 논문이 생긴 이후 1996년부터

꾸준히 비율이 상승하여 전체 개제 논문 중 50% 이상의 비

율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여 2014년에

는 전체 개제 논문 중 응급의학교실 관련 문헌이 29%를 차

지하였다. 중증외상환자를 비롯한 외상환자의 특성상 응급의

학과 전문인력의 참여는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대한외상

학회지에 대한 응급의학교실 의료인들의 관심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며, 일시적 현상이 아닐 경우

외상학회지 및 대한외상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응급의학교실

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상센터 및 외상전담부서와 관련된 문헌은 전체 문헌 중 30

편으로 4.0%의 비율을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1988년부터

2009년까지 단 2편의 문헌이 개제되었으나 이후 5년간 총

28편의 문헌이 게재되었고, 2010년 이후의 게재 문헌 중에

서의 외상센터 및 외상전담부서와 관련된 문헌의 비중만 고

려하면 총 문헌 중 1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전과 비교하

여 비약적으로 대한외상학회지 내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권역외상센터 설립 및 확대, 외상외과세부전문의 제도

등 외상환자 및 그에 대한 치료에 대해 사회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

으로 예상된다.

전체 753편의 문헌의 평균저자 수 및 관련 교실 수는 1.59

명, 4.74교실로 대한외상학회지 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V. 결 론

대한외상학회지의 객관적인 질적 평가를 위하여 한국학술

지 인용 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을 이용하려 하

였으나 대한외상학회지는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로 인용지수를 통한 대한외상학

회지의 분석은 시행하지 못하였다. 현재 대한외상학회지는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에 의약학의 기타 의학일반에 분류되어

있는 상태로 2009년에는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되었으나,

2013년에는 등재후보에서 탈락되어 2016년 다시 학술지 평

가대상을 신청한 상태다. 한국학술지 인용 색인은 국내 학술

지정보, 논문 정보 및 참고문헌을 데이터화 하여 논문간 인

용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학술지의 질적인 수준 및 연

구 결과를 평가하여 관련분야 연구 동향과 수준확인 및 연구

의 효율성 제고, 연구자의 연구의욕 및 학술지의 질적 향상

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각종 연

구비 투자 분야 선정이나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

능한 시스템이다. 대한외상학회지는 1988년 첫 발간 이후 연

간 2회의 발간 횟수를 2012년부터는 연간 4회로 확대하여

개제 문헌의 수를 늘리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14년

부터는 우수 논문 및 연재에 대한 시상 제도를 시행하여 개

제 문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6) 이런 노력

을 지속하여, 한국학술지 인용 색인의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및 등재를 이룬다면 이는 대한외상학회지의 발전에 큰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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